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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북부 지역문화 특성화 공모지원 

심의평

〇 경기도는 인구나 면적으로도 가장 우수한 지역이다. 하지만 서울을 끼고 너무 

   광범위한 부분에 자리를 잡고 있어 매번 분도 얘기가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부지역의 지역문화에 관심을 두는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공동체로의 역할은 국가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번 심사를 하면서 공동체가  

   살아있고, 기들을 도와주면 국가적으로도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느꼈다. 

   좀 더 세분화해서 특성이 빛이 발하도록 더 많은 공동체 노력에 지원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〇 이번 심의는 단순한 프로젝트 실행을 넘어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분석하고  

   브랜드화하여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특성화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였음.

   이에 따라 심의기준은 운영주체의 의지와 역량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실행가능성,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공익적 접근 그리고 사업의 활용성과 확산 가능성 등을  

   축으로 심사 하였음. 

〇 경기문화재단의 2년차에 접어든 지원사업으로 신청 단체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기대보다 높았습니다. 이 사업이 창작자와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가 타지역 보다 적은 경기북부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